
□ 한 총리 후보자의 공직생활 기간동안 배우자의 명리학에 대한 관심이

후보자의 공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.

□ 후보자의 배우자가 명리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 역시 여느

국민들이나 예술가들이 전통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관심

수준을 넘지 않았습니다.

□ 후보자가 이를 국정운영에 결부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무리한 시각

입니다.

□ 참고로 명리학은 주요 일간지에서 오늘의 운세 코너를 게재하거나,

연초 방송 등에서 재미로 운세를 이야기 하듯이 우리 사회의 관행

혹은 전통문화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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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엠바고 : 즉시 사용

총리 후보자 부부의 역술 관련 보도(4.20 헤럴드경제)는

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.  


